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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화합하는 법 

소그룹 리더가 될 사람들은 이 한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건 공동체 안에 리더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중에는 리더라면 무조건 쌍심지를 돋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리더로서 섬기는 사람이라면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세력이 확대되면 반드시 저항 세력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필시 당신은 이제 갓 부임한 새내기 리더이거나, 교회나 사역에서 아직 이렇다 할 업적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리더십에 반발한다면 반드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더욱 진지하게 듣기 바랍니다. 입에 쓴 말이 자신의 리더십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함께 사역하는 사람 중에서 협조를 잘하고,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어야 합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대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 늘 제자리걸음인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할 것이고,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신이 사역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할 것이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되어 분노를 폭발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심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 없이 반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이나 비난을 늘어놓는 익명의 이메일과 편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리더들은 그러한 이메일과 편지를 아예 읽지도 말라고 충고합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는 대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말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마음만 심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하십시오. 어떤 성도는 주위에 계속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소그룹을 조종하려듭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작은 교회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가족이 잘 일으킵니다. 그러면 리더는 가능한 그러한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입김이 센 그들은 리더의 그러한 약점을 노리고 자기의 못마땅한 마음을 온 교회에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런 경우 리더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경고하거나 타이르고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늘어놓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리더나 다른 교인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푸념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원칙을 근거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사람을 찾아가 타이르거나 주의를 주었는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는 불만이나 비난을 듣고 와서 고자질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리더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도 리더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지어냅니다. 자신처럼 불만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자기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제3자와는 절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불만이 있는 당사자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다른 리더나 교역자에 대한 것이라면 우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았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똑같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불만을 품었다는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 일대일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리더는 많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리더에게 반발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리더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그의 악감정이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반발하기라도 그칠 것입니다. 만약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목사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사람과 이야기하도록 주선하십시오. 이런 시도를 했음에도 리더와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징계를 주거나 교회를 떠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bookmark: _GoBack]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바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리더가 100%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회에는 투덜거리고 볼멘소리를 하며 리더나 리더가 하는 일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야 오죽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리더에게는 반발이 따라옵니다. 특히 리더가 유능하고 헌신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리더 감투를 쓰는 순간 과녁판을 등에 하나 걸치는 것입니다. 반발과 비난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적절히 대처하는 일이 중요입니다. 주님께서 반발과 비난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이 글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오브리 맬퍼스, 국제제자훈련원)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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